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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성령운동 기도회 때 기도를 하려 무릎을 꿇고 

‘내 영아, 오늘은 네가 한 번 기도해 봐라. 너도 평

소에 

하고 싶었던 말 많았지?’하며 저의 영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방언을 했는데 제 영이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을 떠

나고 

싶지 않다고 기도하였습니다.

순간 의아해하며 내가 언제 주님을 떠난다고 했나?

아니면 주님이 나를 떠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눈

치채지

못하고 있었나 생각하며 내 영이 왜 이럴까 의문이 

들었지만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차원을 따라 나는 계속 떠난다.’ 말씀

하시며

‘계시자들도 점점 더 계시 받기가 힘들 것이다.

차원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면 계시를 못 받으니, 

계시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하니 더욱 깊이 회개해

야 

더욱 깊은 차원으로 나를 따를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 받아쓰게 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지금은 차원성을 높이는 때다.

해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둠이 곧 너희를 덮칠 것이니,

너희는 해를 따라 빛 가운데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인지 결정하라.

차원은 점점 높아지고 

섭리역사 비행기의 고도 또한 

성약역사 재림의 정점을 찍기 위해

높이 올라가니,

가볍지 않은 자, 깨끗하지 않은 자 떨어지게 된다.

나와 함께 차원을 따라 올라갈지,

멈추어서 그대로 존재할지는 

너희가 결정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의 선택을 강제할 수 없다.

신부의 시대이며, 인간이 신을 찾는 

성약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의 선택의 책임은 너희가 져야 할지니

오르지 못하는 자 어둠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주님, 제 영이 갑자기 깊이 회개하며 

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개하여야 차원을 높일 수 있다.

너희가 기존에 한 회개와 달리

더 깊은 차원으로 깊은 회개를 해야만

고차원적인 변화가 너희 가운데 임할 수 있다.

목욕탕에 들어갈 때 겉옷을 벗고

속옷을 벗고 탕에 들어가듯

너희도 너희의 죄의 겉을 벗고,

다음으로 더욱 깊은 죄의 근본을

깊은 차원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오르지 못한다.

나는 재림의 성산 꼭대기에 오르고 있다.

너희가 나를 바짝 붙어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를 쫓는 사탄과 흑암에게 잡힌다.

죄를 두려워하라.

죄가 너희의 발목을 잡으려 하니

잡히는 자 신앙을 멈추게 된다.

선생이 재촉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돌아보는 순간 

어둠이 너희를 덮치는 때가 되었다.

세상은 이제 곧 해가 떠 있는 낮에도,

육의 눈으로는 밝히 모든 것이 보이는 때에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때가 올 것이다.

오직 너희의 성삼위 태양을 쫓는 자만이

어둠이 삼키지 못하리니

너희는 진정 성삼위를 쫓아라.

깊이 기도하라.

(주님, 세상에 어떠한 재앙이 오는 건가요?)

인간이 666의 짐승이 되는 



재앙이 너희를 덮칠 것이다.

짐승이 된 인간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하지 못하게 하며

사탄의 육신이 되어 

너희 또한 짐승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니,

지구는 이제 곧 악의 짐승들이

판치는 세계가 될 것이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희 가운데 범람하게 되고

그것이 보편화 되어 ‘인간’이 

지구에, 이 세상에 많이 없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옳다 생각했던 사상과 이념이

무너져 정신적 공허가 찾아온다.

아노미 상태(정신적 공황)는 

너희를 무력하게 할지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정신적 아우성이 지구를 덮을지니,

정신적으로 무너진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지구는 생지옥이 된다.

너희가 세운 기준, 

잣대가 무너지면 어찌 되는 줄 아느냐.

정신병자, 미친 사람처럼 사는 자들이 많아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며

악을 선같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사랑아.

너희에게 닥칠 그 모든 재앙 중에 

가장 끔찍한 재앙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사랑을 잃는 재앙이다.

어둠이 찾아오면 

진정한 사랑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사랑이라는 말은 하지만

그 근본에 탐욕과 더러움과 

쾌락과 욕심만이 가득할 것이니

마음이 따뜻하거나, 감사하거나 하는,

근본의 사랑의 마음은 사라진다.

사랑의 가뭄이 들 것이니

세상 가운데 깊은 사랑을 찾을 수 없다.

찾고 또 찾아도 사랑이 썩어

변질 되는 냄새만 가득할 것이니

너희는 지금 너희의 마음에 

온전한 사랑을 찾고 지키고 변질됨이 없게 하라.

너희의 사랑이 지금 온전치 않으면

어둠이 덮친 그때는 너희의 사랑도 빼앗겨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

다른 것들로 가득찰 것이다.

육신이 고통 받는 것이 두려우냐.

너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정신적인 재난이요, 마음으로 무너지는 것이다.

혼을 빼앗는 역사가 일어나리니

빼앗기는 자들은

재림의 날에 나를 맞지 못한다.

차원을 높여야 한다.

나를 진정 따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내가 데리고 간다.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차원을 높일 수가 없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재림의 때는 새로운 것들이 세워지는 때이니

그 전에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움이 너희를 덮치게 될 것이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러하니 나를 따라 고도를 높여라.

구름 위에서는 비를 맞지 않는다.

나와 붙어살며 나와 함께 차원을 높인 자는 

결단코 해도, 상함도 받지 않으니

지금 회개와 사랑으로 고도를 높이기를 바란다.

고도를, 차원을 높이지 않고 

여유를 부리다가 죽는다.

쉼 없이 가자.

회개한 것도 다시 회개하라.

더 깊이 회개해야 한다.

근본을 두고 기도해야 한다.

두려워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진정 알고 대비하라고 말하여 준 것이다.

진정 사랑한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